
사무국 Q&A

Q1. 2018년 사업 성과 중에서 제일 알리고 싶은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

Q2. 2018년에 진행한 캠페인 중에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Q3. 2018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기부자님의 말은 무엇인가요?

Q4. 2018년 아름다운재단의 조직 문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Q5. 2019년 아름다운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Q6.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의 시민 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만든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은 
참고 사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미성년자 납부의무 제도 개선'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두 기부자님들과 함께 만든 '작은변화'입니다!

'오신 날'이라는 축하 제도가 생겼습니다. 
간사들은 '재단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며 선물과 축하증서를 받습니다. 
축하하는 문화가 구성원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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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는 단체를 찾아 능동적으로 기부하고 싶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부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 꾸준히 참여하는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님들은 항상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기부자님들이 계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인천서흥초등학교 친구들이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기부했을 때입니다. 
우토로 역사를 알리기 위해 손바느질로 인형을 만들고 
친구와 후배들에게 우토로를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게는 '성찰'입니다. 2020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성년이 됩니다. 
그동안 아름다운재단은 성실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자신만만해하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을 준비하며 스스로 돌아보려 합니다. 
이제 사회 변화의 속도는 재단이 추구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그다음 해의 키워드는 '다시 도전'이 될 것입니다.  


